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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기능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의 련성을 조사

하 다. K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410명을 상으로 2015년 6월 22일 부터 26일 까지 설문조사를 하 으며, 

39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그 결과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81(70.6)명,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117(29.4)명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때 교육 내용  설명이  여러 번 어려

웠다는 학생은 194(48.7)명, 간혹 어려웠다는 128(32.2)명으로 나타났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는 반 이상

의 학생이 낮게 나타났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나고, 구강보건지식

이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낮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향상

을 한 효과 인 구강보건지식 달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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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had an investigation of relevance between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Survey of 410 students in K city college 

done from June 22 to 26, 2015 was analyzed, and the final analysis subject was 398 students. The result 

were 281(70.6) students with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117(29.4) students without experience of 

education, and there were 194(48.7) students who had difficulty several times with the material and 

explanation while attending the education, and 128(32.2) students who had difficulty a few times. Scores 

of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were low for more than half of the college students. The higher the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score, the higher oral health knowledge was shown, and oral health 

knowledge turned out to be affecting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Therefore, an effective program for 

delivering oral health knowledge to improve low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f college students must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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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들은 건강에 한 심이 매우 높고 다양한 매

체를 통하여 건강과 련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구강

건강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한 일부이며 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병은 만성질환으로 신건강에

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2000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29세 19.8%, 40∼

49세 41.7%, 60세 이상은 64.5%로 구강건강이 요하다

고 하 고[2], 2006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18∼24세의 치아우식경험률은 

83%를 나타냈고 치주병 유병율은 58.3%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3]. 한 학생의 구강건강의 문제가 증가할

수록 학업수행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하 고[4], 학생

의 활동제한과 구강진료 이용은 연 계가 있으며 구강

진료 이용기 에 한 시간  부담과 구강병 방에 

한 인식이 활동제한에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 다[5]. 

이는 사회생활을 비하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의 구강건강 상태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은 경제  능력이 부족한 시기로써 구강질환을 

방하기 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구강보건행동을 행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치과진료 비용 부담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구

강상태를 제 로 이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 인 건강정보와 제공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를 이해할 수 있는 구강건강문해력이 필요하다. 구강건

강문해력은 사회에서 구강건건강 리행동에 필요한 

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하 고[6], 

Jones [7]등은 구강건강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치과

련 지식수 이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38%가 처방 의 지시사항과 같은 문서 문해 능

력이 OECD 국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학병

원의 외래 방문객 18.25%가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

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외래 방문객의 24.5%는 건강 정

보를 부분 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8,9].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교육

자료가 이를 제공받는 상자들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

들이 건강문해력의 요성을 인식하고 객 으로 건강

정보이해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 인 도구로는 REALM(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Medicine)이 있다. REALM은 언어  건강정

보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주로 의료 련 용

어 이해의 정도를 악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

며[10], 우리나라에는 주 등[11]이 언어  구강건강문해

력을 한 로 번안하여 보고하 다.  

구강건강에 한 심이 차 높아지면서 구강건강과 

삶의 질에 한 연구와[12], 학생  다양한 직업군에

서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  인식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13-14],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

건강의 연 성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특

히 학생은 성인과 노인의 간층에 해당하는 시기로써 

구강건강에 한 간지표가 될 수 있는 요한 시기이

며, 학생의 구강건강이해력 수 의 향상을 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악하고 이와 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15].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기능  구강건강

문해력과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의 련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구강보건교육의 내용 이해의 어려움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학생의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을 분석한다.

셋째. 기능  구강건강문해력과 구강보건지식  구강

보건행태 련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K시에 치한 학생 410명을 

상으로 2015년 6월 22일부터 26일 까지 설문조사를 하

으며, 조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을 상

으로 실시하 다. 

2.2 연구방법

2015년 6월 15～16일까지 학생 20명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지는 구강보건지식  행태는 

장 등[16]의 설문지를 수정 보안하 으며, 기능  구강건

강문해력은 주[17]와 이 등[6}의 설문지를 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시행하 다. 자료 수집 방법은 

자기기입법으로 실시한 후 설문지를 즉시 회수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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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13 53.5

Female 185 46.5

Age(years)
≦19 150 37.7

≧20 248 62.3

Major
Health 196 49.2

Non-health 202 50.8

Periodic oral
examination

yes 93 23.4

no 305 76.6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281 70.6

no 117 29.4

total 398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Oral health
education

Often 194 48.7

Sometimes 128 32.2

Rarely 65 16.3

Not at all 11 2.8

Cause

Lack of explanation 92 23.1

Use of professional concepts 164 41.2

Unclear answer(Obscure answer) 50 12.6

Etc 92 23.1

total 398 100.0

<Table 2> Frequency and cause of difficulty in understanding oral health education(dental treatment) materials for 

college students

오류가 있는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39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인 특성 5

문항, 구강보건교육  진료  이해의 어려움 2문항. 구

강보건지식 10문항, 구강보건행태 8문항, 기능  구강건

강문해력 5문항으로 구성하 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은 처방 , 약물복용, 진료내원카드, 자가건강 리 행 , 

주의사항 등과 같은 구강 건강과 련된 자료를 읽고 활

용하는 능력을 이야기 한다[18]. 본 연구에서는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자료을 읽고 독해  연산 역을 측정

하 으며 치과보철 치료과정 1문항, 치과 보존치료 후 주

의사항 1문항, 스 링 본인부담  1문항, 구강보조구강

생용품 사용방법 1문항, 수불사업 고 1문항으로 구성하

고, 정답은 1 , 오답의 경우 0 으로 측정하 고 최고

을 5 으로 하 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분석기법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구

강보건교육  진료  이해의 어려움  기능  구강건

강문해력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기능  구강

건강문해력과 수 별 분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

강보건행태는 교차분석과 t-tes를 실시하 고, 기능  구

강건강문해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을 

하 으며 검정을 한 통계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측정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13(53.5%)명, 여학생이 185(46.5%)명이고, 연령은 만 19

세 이하가 150(37.7%)명, 만 20세 이상이 248(63.3%)명으

로 나타났다. 학과는 보건계열이 196(49.2%)명, 비보건계

열이 202(50.8%)이며, 정기 진을 받는 학생은 93(23.4%)

명이고,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은 305(76.6%)명이다. 

구강보건교육경험에서는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81(70.6%)명이고,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117(29.4%)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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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N 구강보건지식 F(p) 구강보건행태 F(p)
0
1
2
3
4
5

 12
 82
163
108
 27
  6

6.16±1.64
a

7.25±1.41
7.32±1.44
7.40±1.46
7.29±1.77
8.50±.54b

2.357
(.040

*
)

25.33±5.72
26.52±3.83
27.27±5.63
27.33±4.93
28.11±4.88
27.33±3.88

.808
(.545)

합계 7.31±1.49 27.13±5.03

*p<.0.5 

<Table 4>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according to per score distribution of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3.2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치과진료)의 내용 

및 설명 이해의 어려움 및 원인 

치과 생사에게 치과 진료 내용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때 교육 내용이 여러 번 어려웠다는 학생은  194 

(48.7)명이고, 간혹 어려웠다는 128(32.2)명, 거의 없었다

는 65(16.3)명,  없었다 11(2.8)명으로 나타났다. 내용 

이해가 어려웠다는 원인을 살펴보면 설명부족이 92(23.1)

명, 문용어사용 164(41.2)명, 부정확한 답(모호한 

답) 50(12.6)명, 기타 92(23.1)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  대상자의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 수를 살펴보면 2  이하는 

257(64.6)명, 3 은 108(27.1)명, 4 은 27 (6.8)명, 5

은 6(1.5)명으로 반 이상의 학생이 기능  구강건

강문해력 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score

score N %
0  12  3.0

1  82 20.6

2 163 41.0

3 108 27.1

4  27  6.8

5   6  1.5

total 398 100.0

3.4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 점수대별 분포에 따

른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보건행태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은 

5 에서 8.50 , 3 에서 7.40 , 1 에서 7.25 , 0 에서 

6.16 으로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가 높을수록 구

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하 다

(p<.05). 구강보건행태은 5 에서 27.33 , 4 에서 28.11

, 1 에서 26.52 , 0 에서 25.33 으로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able 4>.  

3.5 기능적 구강건강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에서 연령, 계열, 성별, 구강보

건행태는 연 성이 없었고,  구강보건지식은 기능  구강

건강문해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60, 

p<.05)<Table 5>.

4. 고찰 및 결론
학생은 자아존 과 가치 을 정립하고 문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인생의 미래를 비하는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동질집단으로 사회성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증진 

 자아존 감 증진이 필요한 시기이며[19],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구강보건행태를 가지고 있다[20]. 이러한 시기

에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하면 치아우식  치주질환에 이

환 쉬우며, 성인기의 구강건강증진을 하여 극 인 

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윤 등[21]은 학생들이 구강보

건지식을 습득하고 구강건강 생활습 을 체계 이면서

도 지속 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학

생의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시 치과 생사의 교육 

 설명 내용의 이해 정도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을 

분석하여 학생의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연구 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에서는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정기 진 유

무에서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이 나타났

다. 이를 살펴볼 때 구강보건교육 시 정기검진의 요성

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22]의 연구

에서도 구강 생용품에 한 인지와 사용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구강보건 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강조하 고. 

김 등[23]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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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B SE β t p
Constant .778 .447 1.742 .082

계열분류 .067 .099 .034 .679 .498

연령 .134 .103 .066 1.301 .194

성별 .157 .100 .079 1.571 .117

구강보건지식 .065 .034 .097 1.925 .048
*

구강보건행동 .014 .010 .073 1.441 .150

R
2
=.332  adj. R

2
=.248  F=2.160 p=.041

*p<.0.5

<Table 5> Factors that affect 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이끌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구

강보건교육을 듣거나 치과 진료 시 치과 생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있었는가에 한 결과는 반 이

상의 학생이 구강보건교육내용에 하여 어려움을 격

고 있었다. 주 등[11]의 언어  구강건강문해력 연구에서 

칫솔, 치약, 어 니, 충치 등의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문해력은 높게 나타났지만 맹출, 법랑질, 형성부

, 와동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문 인 구강 련 용어

에 해서는 문해력이 낮게 나타나 구강보건교육 시 치

과 생사는 원활한 구강보건교육을 하여 쉬운 용어를  

선택하거나 구강 연 용어에 하여 이해 수 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상자의 기능  구강

건강문해력 수를 살펴보면 2  이하는 257(64.6%)명, 3

은 108(27.1%)명, 4 은 27 (6.8%)명, 5 은 6(1.5%)명

으로 반 이상의 학생이 낮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 등[6]과 주[14]의 연

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등[6]의 연구에서는 성

인 구강건강문해력 수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

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구강보

건 지식은 5 에서 8.50 , 3 에서 7.40 , 1 에서 7.25

, 0 에서 6.16 으로 나타났고, 주[1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 이 높을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가 높

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지식 수가 높을

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이 높게 나타났다(p<.05). 기

능  구강건강문해력 수에 따른 구강보건행태은 5 에

서 27.33 , 4 에서 28.11 , 1 에서 26.52 , 0 에서 

25.33 으로 5 을 제외한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

가 높을수록 구강보건행태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 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의 수

별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구강보건

지식이 높을수록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수도 높게 나

타났지만 구강보건행태는 상 성이 없었다. 주 등[24]의 

30~60  성인 상의 연구에서는 주  구강건강지식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과 상 성이 없었지만 구강보건

행태의 계에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istani 등[25]의 연구에서도 구강건강 문해력 수 이 낮

으면 주  구강건강행태가 부정 일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객 인 구강보건

지식과 구강보건행태를 비교하 고, 주 외와 Sistani 외  

연구에서는 주 인 구강건강지식  행태를 비교하여 

결과가 상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주[14]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 , 월평균소득이 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

났고,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계열, 구강보건행태에서

는 연 성이 없었고, 구강보건지식이 련 있는 요인으

로 악되었다(p<.05). 이는 주의 연구 상은 성인이고 

본연구에서는 학생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차후 다양한 

연령층에서 구강건강문해력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생들은 낮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강보건지식과 기

능  구강건강문해력이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구강보건지식을 향상 시키기 해서는 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한 일상 인 단어를 선택하

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 인 구강검진

의 요성을 강조할 필요가있다. 한 학생들의 낮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 향상을 한 효과 인 구강보건

지식 달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기능  구강건강문해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

지 못한 과 일부 지역의 상자에게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 을 수정 보안하고, 연령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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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본 연구에 한 타당성을 재확

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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